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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에티카』로 읽는 신과 자연 그리고 인간 

6강 『에티카』 제 4부: 인간의 굴종(예속-부자유) 또는 정서(감정운동변

화)의 힘에 관하여 I 
 
✡ 서문 

✈ 인간의 능력(Conatus)이 인간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지속시키려 정신을 통하여 정서를 

다스린다면, 이와 반대로 정서를 통제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력

(impotentiam)이 예속, 굴종 또는 부자유이다. 정서(정신의 본성으로부터 혼란스러운 양태들

의 변용들)에 복종하는 인간은 자신의 능력(conatus)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, 운명의 권리 

아래 있다. 운명의 힘은 더 좋은 것을 보긴 하지만 더 나쁜 것을 따르도록 강제당하는 것과 

같다.  
✈ 사람들이 사물의 참다운 인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편견에 의해 습관적으로 자연물

을 완전하다든가 불완전하다 할 수 있다.  

✈ 우리는 1부 God에 관하여(부록)에서 자연이 목적을 위하여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

시했다.  

✈ 신 즉 자연이라고 부르는 무한한 있음(esse)은 자신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필연성을 가

지고 작용하기 때문이다.  

✈ 목적인이라고 말하는 원인은 인간의 충동이 어떤 사물의 원리 또는 제1원인으로 여겨지

는 한에서 인간의 충동에 지나지 않는다.  
✈ 다른 것 보다 더 많은 존재의 본성이나 실재성을 가진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완전하다고 

말한다. 그리고 그러한 것의 한계, 종말, 무능력 등과 같은 부정을 포함하는 어떤 것을 인정

하는 경우를 불완전하다고 한다.  

✈ 사물의 본성에는 작용인(제1원인, 실체, 자기 원인으로서 God)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생기

는 것 말고는 다른 아무것도 속하지 않으며, 또한 작용인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생기는 모든 

것은 필연성으로 일어난다.  

✈ 善이란 우리가 형성하는 인간의 본성의 전형에 점점 접근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우리가 

認知하는 것이다. 善이란 신체와 정신의 역량을 증가시킨다.  

✈ 惡이란 그 전형에 유사하게 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하는 것이

다.  
✈ 인간이 이 전형에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접근하는 경우 인간을 완전하다 또는 더 불완전

하다고 말한다.  

 
✡ 정의 

✈ 우리들에게 유익하다(nutzen)고 확실히 아는 것은 선(bonus)이다.  

✈ 善한 어떤 것을 소유하는 데 방해되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것은 악(malus)이다 

✈ 德과 능력(potentia)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된다. 인간과 관계되는 경우 덕은 인간이 자신

의 본성의 법칙에 의해서만 이해되는 어떤 것을 행하는 능력을 가진 한에서 본성 자체이다. 
✡ 공리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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✈ 자연 안에는 힘 있고 강한 사물이 더 힘 있고 더 강한 다른 것에 의해 극복된다. 그러나 

어떤 사물이 존재한다고 해도 다른 사물이 파괴할 더 큰 힘이 존재한다.  

정서들의 상대적 힘들: 신뢰할 

만한 각각의 역능의 요소들(1·~ 

18) 

좋음과 나쁨, 선과 악의 반대로
서 

코나투스(conatus)의 결정들 

이성의 초기 양상 : 수동적 정

서를 선택하기, 슬픔을 제거하

기, 마주침들(사건들)을 조직하

기, 관계들을 결합하기, 자신의 

행동의 힘(conatus)을 증가시키

기, 최고의 즐거움을 향유하기

(19·~ 45) 

지성(이성)의 첫 노력을 수반하
고 준비하는데 가능한 것으로 
사회의 상대적 유용성과 필연
성 

슬픔에 대한 그 밖의 평가 

이러한 지성(이성)의 평가에 따

른 좋음과 나쁨(46 ~ 73) 
슬픔의 평가에 대한 지속 

자유로운 인간과 노예, 강한 인

간과 약한 인간, 이성(합리적인 
인간과 미친 인간 

 
✡ 정리 

✈ 정리 2 : 우리가 다른 것 없이 자신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없는 자연의 일부인 한에서 작

용을 받는다.  

✈ 정리 3 : 인간이 존재를 지속시키는 능력(vis)은 제한되어 있으며 또한 외적 인인의 힘

(potentia)에 의하여 무한히 압도당한다.  

✈ 정리 4 : 인간이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은 불가능하며, 또한 인간이 단지 자신의 본

성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변화, 즉 자신이 타당한 원인이 될 만한 변화만을 받아들인

다는 것은 불가능하다.  

❂ 개별 사물과 인간이 자신의 존재(esse)를 유지하는 능력(potentia)은 God 즉 자연의 실제

적 능력이지만, 무한한 경우가 아니라 인간의 현실적 본질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한에서 

God 즉 자연이다.  

❂ 인간이 단지 인간 자신의 본성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변화만을 받아들이고, 따라서 

필연적으로 항상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, 이것은 God의 무한한 능력(potentia)에

서 생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.  

❁ 인간은 항상 열정에 필연적으로 굴종하며(예속), 또한 자연의 공통된 질서를 따르고 그것

에 복종하며, 사물의 본성이 요구하는 만큼 그것에 적응한다.  

 

✈ 정리 6 :  어떤 열정이나 정서의 힘은 인간의 여타의 작용이나 능력(potentia)을 능가할 

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서는 끈질기게 인간에게 달라붙는다.  

✈ 정리 7의 증명: 정서란 정신에 연관되는 한, 정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이전

보다 크거나 적은 존재력(vis essentiae)을 긍정하도록 하는 관념이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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✈ 정리 8 : 선과 악의 인식은 우리들이 그것을 인식하는 한에서 기쁨이나 슬픔의 정서일 뿐

이다.(맹자 - 성선설, 순자 - 성악설, 기독교 - 원죄) 

❂ 존재(esse)의 보존에 도움이 되거나 해가 되는 것, 우리의 활동 능력(potentia)을 증대하

거나 감소하고 또는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것을 善 또는 惡이라고 부른다.  
❂ 선과 악의 인식은 기쁨이나 슬픔의 정서 자체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기쁨이나 슬픔의 

관념일 뿐이다. 그러나 이 관념은 정신이 신체와 통일되어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서와 

통일되어 있다.  

 

✈ 정리 14 : 선과 악의 참다운 인식은 그것이 참인 경우 어떠한 정서도 억제할 수 없고, 그

것이 정서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정서를 억제할 수 있다.(원시인 - 아담 - 중세 - 근세 - 현

대 등) 

✈ 정 리 15: 선과 악의 참다운 인식에서 생기는 욕망(cupiditas)은 우리들이 사로잡히는 정

서에서 생기는 다른 많은 욕망에 의하여 붕괴되거나 억압당할 수 있다.  

❂ 선과 악의 참다운 인식이 정서인 한, 그것에서 필연적으로 욕망이 생긴다. 이 욕망은 이

것을 생기게 하는 정서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크다. 그러나 이 욕망은 우리들이 어떤 것을 
참으로 인식하는 데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작용하는 한에서 우리들 안에서 생긴

다. 그러므로 이 욕망은 오로지 우리들의 본질에 통해서만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. 욕망의 

힘과 증가는 오직 인간의 능력(potentia)에 의해서만 정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.  
❂ 우리들이 사로잡히는 정서에서 생기는 욕망도 그 정서들이 격하면 격할수록 그만큼 더 

크다. 그러므로 이 욕망의 힘과 증대는 외적 원인의 힘에 의하여 정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. 

이 힘은 우리들의 능력과 비교할 경우 우리들의 능력을 무한히 능가한다. 그러므로 정서에

서 생기는 욕망은 선과 악의 참다운 인식에서 생기는 욕망보다 격렬할 수 있으며, 따라서 

선과 악의 참다운 인식에서 생기는 정서를 억제제하거나 붕괴할 수 있다. 

✈ 정리 18 : 기쁨에서 생기는 욕망은, 다른 사정이 같을 경우, 슬픔에서 생기는 욕망보다 강

하다. 

❂ 욕망은 인간 본질 자체다. 인간이 자신의 존재(esse)에 머물고자 하는 노력(potentia - 

potestas - conatus)이다. 

❂ 기쁨에서 생기는 욕망의 힘은 인간의 능력과 동시에 외적 원인의 힘에(사유 - 연장/원인 

- 결과)의하여 정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.  

❂ 그러나 슬픔에서 생기는 욕망의 힘은 오직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만(인간이 이성의 명령

을 따르지 않는 것/이성은 자연에 반대되는 것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/존재에 일치하

지 않는 것 등) 정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. 

❂ 덕의 기초는 고유한 존재(esse)를 유지하려는 노력 자체이며, 행복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

(esse)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안에 성립한다.  

 



4 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 

이성의 초기 양상 : 수동적 정

서를 선택하기, 슬픔을 제거하

기, 마주침들(존재의 사건들)을 

조직하기, 관계들을 결합하기, 

자신의 행동의 힘(conatus)을 

증가시키기, 최고의 즐거움을 

향유하기(19·~ 45) 

지성(이성)의 첫 노력을 수반하
고 준비하는데 가능한 것으로 
사회의 상대적 유용성과 필연
성 

슬픔에 대한 그 밖의 평가 

 

✈ 정리 19 : 각자는 자신이 善이나 惡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자신의 본성의 법칙(자연의 질

서/esse)에서 필연적으로 욕구하거나 또는 피한다. 

❂ 선과 악의 인식은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는 한 기쁨이나 슬픔의 정서 자체이다. 그러므로 

각자는 선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욕구하며, 반대로 악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피한

다. 그러나 이 욕구는 인간의 본질 또는 본성일 뿐이다.  

 

✈ 정리 20 :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할수록, 즉 자신의 존재(esse)를 유지하기 위하

여 노력하고 달성하면 할수록 더욱더 有德하다. 그리고 반대로 각자는 자신의 이익을, 곧 자

신의 존재(esse)를 유지하기 등한시하는 경우네 무력하다. 

✈ 정리 22 : 어떤 德도 자신을 보존하려는 노력(conatus)보다 앞서서 생각될 수 없다.  

❂ 자신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사물의 본질 자체이다 : 자신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덕의 첫째

가는 유일한 기초이다. 

 

✈ 정리 28 : 정신의 최고의 善은 God의 인식이며, 정신의 최고의 德은 God을 인식하는 것

이다.(知德一體) 
❂ 정신은 인식하는 한에서만 작용하며 또한 그런 한에서만 덕에 따라 작용한다고 말할 수 

있다.  

 

✈ 정리 30의 증명 : 슬픔의 원인이 되는 것 즉, 우리의 활동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억제하

는 것을 악이라고 한다.  

 

✈ 정리 31 : 어떤 사물은 우리의 본성(esse)과 일치하는 한에서 필연적으로 善이다.  

✈ 정리 32 : 인간들이 열정(pathos)에 사로잡히는 한 본성상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.  

✈ 정리 33 : 인간은 열정적 정서에 사로잡히는 한 본성상 서로 다를 수 있으며, 그러면 동

일한 인간조차도 변하기 쉽고 불안정하다.  

✈ 정리 34 : 인간은 열정적인 정서에 사로잡힐 때 서로 대립될 수 있다.  

✈ 정리 35 : 인간은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는 한 본성상(esse) 언제나 필연적으로 일치

한다. 

❂ 인간은 열정적 정서에 사로잡히는 한, 본성상 다를 수 있으며 또한 대립될 수 있다. 그러

나 인간은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는 한 작용한다고 일컬어지며, 따라서 이성에 의하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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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되는 한 인간 본성에서 생기는 모든 것은 그 가장 가까운 원인으로서의 인간 본성에 의

해서만 필연적으로 이해된다.(인간은 본성의 법칙에 따라 善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욕구하며 

惡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멀리한다)(현실의 모순) 

✈ 정리 36 : 德을 따르는 사람들의 최고의 善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며 모든 사람이 똑 

같이 그것을 즐길 수 있다.  

❂ 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이성의 지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다. 그리고 이성에 따라 

행동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인식하는 것이다. 덕을 따르는 사람들의 최고의 善은 신을 인식

하는 것이다.(주석1 참조) 

 

✈ 정리 40 : 인간의 공동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, 또는 인간을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여 살

게 하는 것은 유익하다. 이와 반대로 국가에 불화를 가져오는 것은 악하다.  

✈ 정리 41 : 기쁨은 직접적으로는 악이 아니고 선이다. 그러나 이에 반해 슬픔은 직접적으

로 惡이다. 

✈ 정리 43 : 쾌감은 지나칠 수 있으며 악일 수도 있다. 그러나 쾌감이나 기쁨이 악인 한에

서 고통(쾌감이나 기쁨의 지나침을 막아주는)은 善일 수 있다.  

✈ 정리 44 : 사랑과 욕망은 지나칠 수 있다. 

❂ 사랑은 외적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이다. 그러므로 외적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

쾌감은 사랑이다. 따라서 사랑은 지나칠 수 있다.  

❂ 욕망은 이것을 생기게 하는 정서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크다. 따라서 정서가 인간의 

나머지 작용들을 능가할 있는 것처럼 정서에서 생기는 욕망 역시 지나칠 수 있다. 

❂ 탐욕, 명예욕, 정욕 등은 비록 병이라고 생각되지 않을지라도 정신 착란 증세의 일종이

다.  

 

✈ 정리 45 : 憎惡는 결코 善일 수 없다. 
❂ 어떤 신도 그리고 질투심 많은 사람을 제외한 어떤 인간도 자신의 무능력과 고통을 즐거

워하지 않으며, 또한 눈물 흘리고, 흐느끼고, 공포를 느끼는 그러한 정신적 무능력의 표지를 

우리의 德으로 여기지 않는다.  

❂ 우리는 더 큰 기쁨에 자극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완전성으로 이행한다. 그 만큼 더 큰 

신적 본성을 필연적으로 나누어 가진다. 


